
행정안전부 보도자료

전북교육청,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본격 가동

올해 초중고 학생 2,500여 명 대상… 3월 중 학생 선발 안내

○ 전라북도교육청(교육감 서거석)이 2023년도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.

○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초·중·고 학생 약 2,500명(교

육청 1,400명, 교육지원청 1,100명)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 

○ 학생 해외연수는 해외 문화체험, 해외 현장체험학습, 글로벌 캠프, 글로벌 인턴십으로 

구분되는데, 교육청은 연수의 목적에 맞는 학생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선발할 예정이다.

○ 해외 문화체험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차이 이해 및 상호 존중의 자세 함양을 위한 연

수로, 초등학교 5학년~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(7~12월)을 대상으로 운영한다. 해외 문화

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일본, 싱가포르, 필리핀, 베트남, 캄보디아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

의식주, 풍습, 예술 등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거나 견학하는 활동을 한다. 교육청은 3

월 중 각 학교에 해외 문화체험 연수 추진계획을 안내하고, 4월부터 학교장의 추천과 교육

지원청의 서류·면접심사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.

○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·견학·학습활동으

로 초·중·고등학생 학생 690명(6월~12월)이 참가 대상이다. 3월에 국제교류 수업 학교로 

선정된 도내 41개 초·중·고 학교는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한 학생 630명(6~12월)을 선발, 

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떠난다. 

○ 이외에도 교육청 사업부서에서는 사제동행 해외 역사체험에 고등학생 30명(7월), 장애학

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초·중·고 학생 30명(5월, 10월)을 4월 중 선발하고 해외연수를 

시행할 계획이다. 

○ 글로벌 캠프는 학생 맞춤형 심화 학습을 위한 해외연수로, 과학·수학·발명 등에 활동 

실적이 있는 학생 80명(10월~12월)이 참여한다. 글로벌 수학 캠프(고등학생 20명), NASA 글

로벌 캠프(중학생 20명), 메이커 페어(Maker Faire, 초·중·고등학생 20명), 글로벌 기능 

인재 연수(직업계고 학생 20명)로 구분돼 운영된다.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상반기에 

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·면접 심사를 거쳐 캠프 참가 학생을 최종 선

발할 예정이다.



○ 글로벌 인턴십은 학생이 취업과 연계한 훈련 및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의 기

관을 선정하여 전문적 실습과 경험을 쌓게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다. 교육청은 올해 직

업계고등학교 학생 60명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6주간 조리·제빵·제과, 헤어미용, 자동차 

정비, 용접, 원예조경 등의 분야 인턴십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.

○ 이외에도 1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20개의 학생 해외연수가 추진되며, 대부분 기관에서 3

월 중 해외연수·학생선발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.

○ 서거석 교육감은 “학생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학생의 안전을 

최우선으로 하여 연수를 기획하고, 학생의 공정한 선발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

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
